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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1.(금) 09:00 배포 일시 2022. 10. 21.(금)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홍지원 (044-203-2848)

관광기반과 담당자 서기관 최병세 (044-203-2846)

문체부 제2차관, 명동 찾아 외국인 방한 관광 회복 
향한 관광수용태세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와 일본‧대만 등 무비자 입국 재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환경이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광

수용태세 점검에 나선다. 먼저 조용만 제2차관은 10월 21일(금), 외국인 

관광객의 집중적인 방문이 예상되는 서울 명동 일대의 관광안내소 등을 

방문해 관광 안내 체계를 점검한다.

  조용만 차관은 명동 인근의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장소들을 찾아 

최근의 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의 관광안내소 등을 방문해 관광안내원 

등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외국인 국내 관광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수용태세를 정비하는 데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직접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 안내 인력 전환 배치 등 관광수용태세를 코로나19 이전

으로 정상화 해왔다.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의 관광수용태세를 정비해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비할 계획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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